
구라보 - 타월용 초약연사를 상품화 

 

구라보는 직영(直營) 방적공장에서 “이 이상 꼬임을 줄이면 실을 만들 수 

없을 정도의 약연사(弱撚 )”를 개발하여 타월용사로 상품화하였다. 

이 타월용사는 실의 꼬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, 면섬유가 잘 정리되어 가

지런히 나열되어 있으므로, 실의 광택이 독특하고, 부드럽고, 유연하며, 수분

을 잘 흡수하는 특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타월용 실로 선전하고 있어, 차별화

된 독특한 신상품을 원하는 많은 타월업자들이 이 타월용 실로 차별화된 신

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. 


